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활동장소 소백산생태탐방원

소요시간 150분

참가대상 소방관

참가인원 30명 내외

    

프로그램 특징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만끽하며, 바쁜 일상에서 마주하기 힘들

었던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과 생각들을 자화상 그리기를 통해 오롯이 나에게 집중

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며 소중한 ‘나’에 대해 느껴봅니다.

준비물
⦁PPT, 빔프로젝트, 참여자 사진, 캔버스, 먹지, 연필, 네이펜, 유성매직, 붓, 아크릴

물감, 팔레트, 물통 등 

유의사항

⦁자화상에 쓰일 참여자의 사진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아크릴 물감 사용 시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자신의 사진과 자화상을 통해 충분히 ‘나’를 관찰하고 집중할 시간을 준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환영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유의사항 전달

10분

전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

  - 생활 속에서 접하는 자연

  - 시의 문구를 통한 나에게 관심 갖기

120분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

  - 옛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린 이유

  - 반고흐의 자화상 소개

⦁우리 일상에 스며든 팝아트

  - 우리가 접하는 팝아트

  -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소개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 활동 중 유의사항 전달

  - 팝아트 자화상 그리는 순서와 팁

  - 팝아트 자화상 체험활동

마무리

⦁소감 나누기 및 설문지 작성

  - 일상에서도 나만을 위한 시간 갖기

  - 만족도 설문지 작성

10분

기대효과

⦁사진 속 자신을 관찰하고, 자화상 그리기 활동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평소 발견 못한 나만의 매력

을 찾으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시나리오

안녕하십니까 소백산생태탐방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된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태관광 참여자간 서로 소개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신만큼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국립공원의 자연속 에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 곳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들여다볼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셀카나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셀카를 찍을때 어떠세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어서 혹은 일상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게 

되죠?

그렇다면 카메라가 없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지만 

이것을 기록하기 위한 디지털 수단이 없을 때 맞아요 

바로 그림으로 남기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화상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자면 일종의 셀카 같은게 아닐까 

생각해볼수 있겠죠.

또한 본인들의 그림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겠죠/?

그런데 모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여 그런 비용을 

줄여보고자 비용이 들지 않는 자신을 모델로서 그림연습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화상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빛의 화가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램블란트 입니다. 

각각의 작품마다 표정이 참 다양하죠?

이분은 자신의 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두개의 거울을 사용하여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곤 했고, 자화상에서 발견한 이런 극적인 감정표현들을 다른 작품에서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러한 방법은 전혀 쓸데가 없다고 

하였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자아에 대한 탐구 였고 미술에 대한 

탐구까지도 이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 자화상으로 유명한 또한명의 화가가 있죠! 

누군지 다들 아시죠?

바로 빈센트 반 고흐 입니다. 가난한 어린시절 신학도의 길을 들었다가 본인의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길은 어릴때 잠시 

배웠던 미술이라고 여기고 서른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을 걷게되는 

분이죠

반고흐 같은 경우에는 밀레와 렘브란트의 어두운 화풍을 중시하다가 인상파의 

밝은 그림과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를 접함으로써 밝은 화풍으로 바뀌었으며 

이때부터 자화상이 급격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화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팝아트는 또 무엇인가 잠시 

알아보고 가시죠

이 그림 많이들 보셨죠? 

바로 로이 릭스테인의 행복한 눈물입니다, 



로이 릭스테인은 인기있는 만화책의 한장면을 골라 세부를 수정하여 큰 캔버스에 

유화로 옮기면서도 만화책의 전형적인 포멧은 그대로 유지 했습니다. 만화의 

전체를 보지 않아도 저 한장면으로 이야기가 대충 파악이 되게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자 여기 이제까지 팝아트를 그려본 학생들의 작품을 볼게요. 현재의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도 되지만  피부색을 색다르게 표현해보고 머리색을 내가 

해보지 못한 색으로 칠해보면서 대리만족도 느껴볼수 있어요. 

굳이 예쁘게가 아니라 나만의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팝아트 적인 

느낌을 표현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꺼라 생각합니다. 

물감 붓 매직 물통 팔레트가 있습니다. 물감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 해 

주세요.



(채색과정으로 넘어가면)

색을 배합할 때는 연한색에 진한색을 농도 조절하여 섞으면 되겠습니다. 

피부의 경우는 황토색과 흰색으로 섞으면 되고, 까무잡잡한 느낌을 내신다면 

갈색을 조금 섞어주어 색을 맞추면 됩니다.

화면의 색배합표를 참고하시고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